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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 봉헌금 하느님께 솔직하고 주위 살핌 없이 당당하게 봉헌해야 
 천주교 서울대교구 시흥4동 성당는 4월8일(일)

부터 주일 미사 봉헌예물을 봉투에 넣지 아니하

고 미사에 참여한 신자들 직접 봉헌예물 함에 

봉헌하기로 새로 부임 해 오신 이계철(라파엘) 

주임 신부님께서 하셨다.

 주임 신부님은 ‘오늘부터 주일 봉헌금을 봉투에 

넣지 아니하고 현금함에 직접 봉헌함에 넣습니

다. (미소를 지으며) 생각은 자유시겠지만...... 하

느님께 정성스럽게 바치는 예물이 남을 의식하

여 봉투 속에 숨겨 소심하게 바치는 것보다 당

당하고 솔직하게 주님께 일주일의 감사하는 예

물을 올린다는 마음이 주님께 보시기는 더 좋을 

것이며, 특히 주일 봉헌금 집산 할 때에도 봉투

에서 현금을 빼내어 다시 합산을 하는 불편한  

요소를 간소화하는 것이 정산하는 봉사자들

에게도 시간과 복잡함을 줄여 주는 것입니다. 

본당의 모든 서식과 규칙의 테두리를 벗어나 

간소하고 교우들의 편안하게 즐거운 가운데 

자발적 참여와 화합으로 일치를 이루는 공동

체 속에 서로가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희망

찬 신앙의 터전을 만들고자 합니다.’하셨다.

주일 봉헌금은 한주 동안 희생을 하느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깨끗한 양의 피를 제단에 

바치는 성경 구절에도 나옵니다.  피는 죽음

의 희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치는 주일 봉헌금은 크게 성무활동비

와 교회유지비 및 단체지원비로 나눌 수가 있습

니다. 

 성무활동비는 신부님이나 수녀님이 생활하는 

비와 피정비용이고 교회유지비는 교회를 유지

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 사무실 인건비며 교회건

물유지비입니다.

매주 토요일 깨끗한 성전 청소 각 구역 분담제로  

 성전청소를 매주 토요일 구역별 분담제로 4

월14일(토)에는 제 10구역에서 형제자매님들

이 참여하여 봉사를 하였다. 

성전 대리석 바닥을 진공청소기로 먼지와 불

순물을 빨아들인 다음 물걸레로 의자를 깨끗

이 닥은 의자를 제 자리에 정성껏 정리하고 

이어 교육관 만남의방 바닥 화강암 물걸레질

과 1층 남, 여 화장실 청소로 구역 봉사가 

마칩니다.     


